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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: 2023. 8. 8.(화) 11:00 이후(8. 9.(수) 조간) / 배포 : 2023. 8. 8.(화)

 도로파임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든다
- 8월 9일부터 23일까지 ‘도로포장 집중점검’ 기간… 국도 포장파손 일제 보수

- 임시복구 아닌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로 도로품질 향상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여름철 도로파임(포트홀)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

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.

 ㅇ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, 여름철 

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.

 ㅇ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

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.5배 이상 늘어났다.

* 장마철 강수량 역대 3위(648.7㎜) / 6∼7월 도로파임 '22년 3.3천건 → '23년 8.6천건

□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‘도로포장 집중 

점검 기간’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2,085㎞ 대상(지자체 관리구간 

제외)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.

 ㅇ 땜질식(덧씌우기) 임시복구 방식에서 벗어나,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

높은 취약구간은 노면절삭 후 고강도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

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하고, 

 ㅇ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, 땅꺼짐(씽크홀)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

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

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.

 ㅇ 또한, 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 차량, 도로 파손ㆍ균열 분석시스템 등 

디지털 기반 도로관리체계*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

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할 계획이다. 

* 모바일 장비 설치(순찰차량)→포장파손 탐지ㆍAI(서버) 분석→보수원 신속 복구

□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 앱 ‘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’를 통해 도로

파임 등 불편사항을 실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사항은 해당 도로

관리청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한성수 도로관리과장은 “도로파임 등 포장파손으로 국민불편이 

반복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도입, 고품질 포장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

항구적인 도로보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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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
도로국 책임자 과  장 한성수 (044-201-3909)

도로관리과 담당자 주무관 김윤구 (044-201-3916)

 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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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일반국도 ｢도로포장 집중점검｣ 시행 계획

□ 추진 배경

ㅇ 금년 역대급 집중호우 및 폭염 등에 따라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

파손이 지난해에 비해 2.5배 이상 증가 → 안전관리 강화 필요

< ‘23년 648.7㎜ (평년 356.7㎜) > < 6~7월 포트홀 발생(천건) : ‘22년 3.3 → ’23년 8.6 >

□ 집중점검 시행 계획

ㅇ (기간) 2023. 8. 9.(수) ~ 8. 23.(수) (2주간 실시)

ㅇ (대상) 일반국도 전체 12,085km (위임국도 2,874㎞ 포함)

ㅇ (기관)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 (위임국도는 지자체 시행)

ㅇ (내용) 도로파임(포트홀)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

- 다발구간 등 취약구간은 재포장 수준 항구복구 추진

- 지반침하, 땅꺼짐(씽크홀), 지하공동 등 여타 위험요소 점검 병행

- AI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 등 디지털 도로관리체계 적용

* ‘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’ 앱을 통한 국민신고 사항 적극 조치

< 도로파임 다발구간 > < AI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 >


